
WTI, 12년만에 최고 37 .66달러로
석유공사 , 2월25일 1.69달러 상승 … Dubai유 10일 평균 30.29달러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석유제품 재고 감소에 따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3년 2월26일 현지에서 거래된 WTI 가격은 37.66달러로 전날보다 1.69달러나 상

승했다.

26일 WTI 현물가격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사태 당시인 1990년 10월16일의 38.89달러

이후 12년여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Dubai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30.28달러로 전날보다 0.91달러 하락했으나 국내 유가대책의 기준이 되는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30.29달러로 0.07달러 상승했다.

앞서 2월25일 현지에서 거래된 Dubai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31.19달러로 2000년 11월15일 31.93달러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북해산 Brent유 가격은 2월25일 배럴당 33.71달러로 0.24달러 상승했지만 26일 다시 0.13달러 하락한 33.58달

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2월25일 미국 에너지 장관이 미국-이라크 전쟁에 따른 석유수급이 발생할 경우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세가 꺾

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월26일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석유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의 석유제품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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